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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3.12.)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2.(화)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
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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